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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만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만 6~7세 초등 1,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비교를 통하여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특성과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두 집단 어머니의 행복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유아 어머니 168명과 초등 저학년 어머니 170명, 총 338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Ryff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전체 행복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

나 6개의 하위변인 즉,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변인 중 자율성과 개인성장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초등 저학년 어머니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아수용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 종교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

니의 행복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자녀교육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주는 영향력과 유·초 연계교육

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유·초등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국가적 차원에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부모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egree of happiness between mothers of preschoolers (3-5yrs)

and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6-7y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168 mothers of preschoolers 

and 170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y were randomly chosen. We measured and analyzed 338 mothers'

happiness using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i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although overall happiness

level was similar, the two groups of mothers' happines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6 factors of mothers'

happiness. Preschooler mothers had higher levels of happiness in autonomy and personal growth, while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had higher levels of happiness in environment mastery, positive relationships, purpose of life,

and self-acceptance. Also, the background of mothers, such as age, educational status, family income, and religion

caus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happiness level of both groups.

Keywords : happiness, preschooler mothers, elemantary school student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items,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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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어머

니가 행복감을 어디에서  찾는가는 어머니 개인뿐만 아

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문화, 가정의 행복을 좌

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

녀양육과 밀접한 상관을 보이는데 행복감을 높게 지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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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에서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하며 자녀와의 다각적인 상호작용과 민감한 반응을 보이

는 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2].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3].

어머니들은 출산 후 전인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자녀로 인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처음 경험

하는 어머니 역할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스트

레스를 경험한다[4]. 자녀가 초등학교 전이기에 접어들

면,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학부모라는 새 역할로 인해 설

렘과 기대감도 경험하지만 초등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

보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염려와 불안감도 경험

한다[5]. 이는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성공적

인 적응은 추후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기

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학업성취와 학습발

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6]. 또

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교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 자신을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학부모 

역할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6-7]. Cole

의 가족생활주기별 행복지수[8]를 살펴보더라도 어머니

의 행복감은 가족구성원으로 자녀가 생긴 후, 자녀가 유

아기를 지나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어머니들이 출산 후 처

음 경험하는 자녀양육과 학령기의 학부모 역할 감당으

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유아기 어머니들은 새로운 생활환경의 스트레스를 극

복하며 잘 적응하기 위해 자신과 자녀의 욕구 간에 균형

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기계발이나 

여가 활동의 필요성도 느끼게 된다[9]. 아울러 대인관계

를 통한 정신적 조언과 사회적인 지원도 많이 필요로 하

게 된다[10]. 초등학교로의 전이 및 적응기에 있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경우에는 새로운 학부모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의 해소를 위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중요

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정신적 조언과 사회적인 지원 등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

을 기울인다[6][11]. 

이와 같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

는 유아 어머니들과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행복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행복하도록 도

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어머니들의 행복감 특성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기에서  학령기에 이르는 어머니의 행복의 조건 또

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첫

째, 부모의 연령, 소득, 학력 등 외적 · 상황적 변인들에 

따라서 행복감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10][12-14], 둘째, 

성격, 자아존중감, 자율성, 성취감 등과 같은 심리내적 

변인들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0][15–

16],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자녀관계, 대인관계 등 

관계적인 변인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10][17] 등

으로 대부분 유아 어머니와 초등 어머니를 각각 분리하

여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들이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행복감을 살펴본 연구

[3][10][14]도 소수 있지만 초등 4~6학년 아동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기· 아동기·청소년기 어머니의 행

복감을 비교한 연구가 있을 뿐 자녀양육 및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아 어머니와 초등 1~2학년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두 집단 어

머니의 행복감 특성을 비교하고, 나아가 어머니의 행복

감에 영향을 주는 외적·상황적 변인 즉, 기초적이며 객관

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연령, 학력, 수입, 종교에 따라 비

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심리내적 변인과 어머

니를 둘러싼 대인 관계적 변인에 따른 유아기와 초등 저

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의 비교분석은 본 연구의 후속연구

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5세 유아 어머니와 초등 1, 2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이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해보고, 어머니의 

연령, 학력, 수입, 종교에 따라서도 비교, 분석해봄으로

써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특성과 차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아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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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n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enernal 

characteristics

Preschooler 

mothers

Elementary 

mothers
Total

N (%) N (%) N (%)

Age

Under 35 31(54.4) 26(45.6) 57(100)

36-40 93(57.1) 70(42.9) 163(100)

0ver 41 44(37.3) 74(62.7) 118(100)

Educational

status

Graduation from 

Junior college or 

high school

28(32.6) 58(67.4) 86(100)

Graduation from 

university 
114(54.0) 97(46.0) 211(100)

Graduation from 

grad school 
26(63.4) 15(36.6) 41(100)

Monthly

income

Under 3.5 million 

won
40(33.8) 90(66.2) 136(100)

3.5-5.3 million won 68(60.2) 45(39.8) 113(100)

Over 5.3million 

won
54(60.7) 35(39.3) 89(100)

Religion

Christianity 65(59.1) 45(40.9) 110(100)

Catholic 17(43.6) 22(56.4) 39(100)

Buddhism 12(44.4) 15(55.6) 27(100)

Have no religion 74(43.7) 88(54.3) 162(100)

Total 168(49.7) 170(50.3) 338(100)

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차

이가 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D시, G시, S시에 소재하는 유치원 

두 곳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 190명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만 6~7세 아동의 어머니 

190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사전에 전화로 

허락을 받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190부 

총 380부의 설문지를 우편과 직접 방문을 통해 배부했

다. 이 중 유아 어머니 172부(90.5 %)와 초등 저학년 어

머니 175부(92.1 %)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

답한 설문지 유아 어머니 4부, 초등 저학년 어머니 5부

를 제외한 유아 어머니 168부(88.4%), 초등 어머니 170

부(89.5%) 총 33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유아의 어

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가정 월수입 분류는 한국통계청의 우리나라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 기초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 및 초등 어머니 행복감의 주관적 

특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가지 심

리적 · 관계적 차원으로 구성된 도구, 즉 Ryff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Abbott와 그의 동료들[18]이 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행복감을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

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의 심리적 차원을 측정

하는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

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

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계수(Cronbach α)는 

.89이다. 

Table 2. Reliability of psychological well-being items

Happiness

 sub-factor 
Question Number Cronbach α

Autonomy 1, 12, 18
*
, 21, 29

*
, 32, 41

*
7 .87

Environment 

mastery
2
*
, 11, 13

*
 ,19, 30, 34

*
, 40 7 .91

Personal growth 3
*
, 10

*
, 16, 22

*
, 27, 31

*
, 37

*
7 .90

Positive 

relationships
4, 9

*
, 15, 20

*
, 28

*
, 36, 42 7 .92

Purpose of life 5
*
, 8

*
, 14

*
, 23

*
, 25, 33

*
, 38 7 .89

Aelf-acceptance 6
*
, 7, 17

*
, 24

*
, 26, 35, 39 7 .88

Total 42 .89

* 
 Reverse marking 

  

자료수집을 위하여 어머니의 배경변인과 심리적 안녕

감 척도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

지는 측정도구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유아 및 초등 저학

년 어머니 각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

장이해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설문지로 결정하였다. 그

리고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유아의 어머니

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배경변

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유아의 어머니와 초

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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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M(SD)

El emen t a r y 

mothers

M(SD)

t

Autonomy 3.57(.43) 3.24(.47) 6.65
***

Environment 

mastery
3.35(.61) 3.54(.52) -3.13

**

Personal growth 3.56(.51) 3.28(.56)  4.84
***

Positive 

relationships
3.60(.65) 3.74(.54) -2.15

*

Purpose of life 3.24(.40) 3.50(.50) -5.30
**

Aelf-acceptance 3.46(.59) 3.62(.58) -2.37
*

Total 3.47(.41) 3.49(.39) -5.36

 
*
 p < .05 , 

**
 p < .01, 

***
 p < .001

Table 4.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by ages

Age 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M(SD)

Elementary 

mothers

M(SD)

t

Under

35

Autonomy 3.54(.43) 3.15(.41) 3.39
**

Environment mastery 3.46(.76) 3.42(.63) .17

Personal growth 3.57(.48) 3.30(.50) 2.03
*

Positive relationships 3.73(.68) 3.75(.62) -1.23

Purpose of life 3.29(.51) 3.35(.51) -4.35

Aelf-acceptance 3.50(.67) 3.57(.56) -4.21

Total 3.51(.41) 3.42(.40) .82

35~40 

Autonomy 3.59(.45) 3.18(.46) 5.58
***

Environment mastery 3.29(.57) 3.62(.50) -3.96
***

Personal growth 3.55(.50) 3.36(.50) 2.43
*

Positive relationships 3.59(.64) 3.77(.52) -1.93

Purpose of life 3.23(.38) 3.59(.46) -5.39
***

Aelf-acceptance 3.43(.57) 3.75(.56) -3.61
**

Total 3.45(.42) 3.55(.37) -1.58

Over 

40

Autonomy 3.56(.39) 3.33(.48) 2.68
**

Environment mastery 3.40(.56) 3.50(.47) -9.81

Personal growth 3.24(.36) 3.48(.51) -2.70
**

Positive relationships 3.58(.52) 3.21(.62) 3.36
**

Purpose of life 3.24(.36) 3.48(.51) -2.70
**

Aelf-acceptance 3.51(.60) 3.50(.60) .07

Total 3.47(.39) 3.45(.39) .23

 
*
 p < .05 , 

**
 p < .01, 

***
 p < .001

3.1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

복감 비교

유치원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은 어떠하며, 두 어머니 집단 간 차이는 어떠한지를 알아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

한 결과, 두 집단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사하게 나타났으

나(유아 어머니 M=3.47, 초등 저학년 어머니 M=3.49) 

중요도의 순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유아 어머니는 긍

정적 대인관계 – 자율성 – 개인성장 – 자아수용  – 

환경통제력 – 삶의 목적 순이었으며 ,  초등 저학년 어

머니는 긍정적 대인관계 – 자아수용 –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 개인성장 – 자율성 순으로 두 집단의 어

머니 모두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한 행복

감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 다음의 순서에서 유아 어머

니는 자율성과 개인성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

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또한 6개의 하위변인별로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할 때  6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아 어머니는 자율

성(t=6.65, p< .001)과 개인성장(t=4.84, p< .001) 변인에

서 초등 저학년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환경

통제력(t= -3.13, p< .01), 긍정적 대인관계(t= -2.15, p< 

.05),  삶의 목적(t= - 5.30, p< .001), 자아수용(t= -2.37, 

p< .05)의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2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변

인별 행복감 비교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변

인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t검증을 실

시한 결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어머니의 행복감

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수입, 종교 변인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2.1 연령에 따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

머니의 행복감 비교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

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35세 이하의 

연령에서는 자율성(t= 3.39, p< .01)과 개인성장(t= 2.03, 

p< .05)의 두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유아 어머니가 

초등 저학년 어머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5-40세에서

는 5개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율성(t= 5.58, 

p< .001)과 개인성장(t= 2.43, p< .05)의 변인에서는 유

아 어머니가, 환경통제력(t= -3.96, p< .001),  삶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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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by educational status 

Educational 

status

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M(SD)

Elementary 

mothers

M(SD)

t

Graduation 

from Junior 

college or 

high school

Autonomy 3.52(.36) 3.23(.41) 3.12**

Environment 

mastery
3.32(.51) 3.41(.47) -.82

Personal growth 3.43(.45) 3.15(.49) 2.53*

Positive 

relationships
3.40(.49) 3.67(.55) -2.24*

Purpose of life 3.39(.44) 3.40(.53) .14

Aelf-acceptance 3.50(.67) 3.57(.56) -4.21

Total 3.37(.29) 3.36(.37) .13

Graduation 

from 

university 

Autonomy 3.55(.43) 3.23(.49) 5.00***

Environment 

mastery
3.32(.64) 3.58(.54) -3.11***

Personal growth 3.55(.49) 3.35(.59) 2.63**

Positive 

relationships
3.58(.66) 3.77(.54) -2.30*

Purpose of life 3.23(.42) 3.59(.45) -5.96***

Aelf-acceptance 3.44(.61) 3.69(.59) -3.00**

Total 3.45(.41) 3.54(.38) -1.64

Graduation 

from grad 

school 

Autonomy 3.72(.49) 3.35(.54) 2.22*

Environment 

mastery
3.49(.58) 3.80(.43) -1.77

Personal growth 3.80(.57) 3.36(.51) 2.44**

Positive 

relationships
3.92(.70) 3.82(.48) -.51

Purpose of life 3.36(.35) 3.70(.41) -2.75**

Aelf-acceptance 3.64(.66) 3.93(.49) -1.50

Total 3.66(.47) 3.66(.34) -.03

 
*
 p < .05 , 

**
 p < .01, 

***
 p < .001

(t= -5.39, p< .001), 자아수용(t= -3.61, p< .01)의 변인

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더 높았다.  또한 40세 이

상에서는 3개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율성

(t= 2.68, p< .01)과 개인성장(t= 3.36, p< .01)의 변인에

서는 유아 어머니가, 삶의 목적(t= -2.70, p< .01)의 변인

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더 높았다.

  

3.2.2 학력에 따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

머니의 행복감 비교

학력별로 유아 어머니와 초등어머니의 행복감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비교해보면 Table 5와 같다. 전체 행복감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6개 하위변

인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자율성(t= 3.12, p< .01), 개인성장

(t= 2.63, p< .01), 긍정적 대인관계(t=-2.24, p< .05)의 

세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율성과 개인성장의 변

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긍정적 대인관계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졸에서는 6

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차이가 났으며 자율성(t= 5.00, p< 

.001)과 개인성장(t= 2.63, p< .01)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환경통제력(t= -3.11, p< .001), 긍정적 대인관

계(t= -2.30, p< .05), 삶의 목적(t= -5.96, p< .001), 자아

수용(t= -3.00, p< .01)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

니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3개 하위변인

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율성(t= 2.22, p< .05)과 개인

성장(t= 2.44, p< .01)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삶

의 목적(t= -2.75, p< .01)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

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와 초

등어머니의 행복감은 대학교 졸에서 가장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 이하, 대학원졸 이

상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2.3 수입에 따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

머니의 행복감 비교

수입별로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

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보면(Table 6), 전체 행

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자아수

용을 제외한 하위변인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

이가 나타났다. 먼저 350만원 이하의 수입에서는 자율성

(t= 3.13, p< .01), 삶의 목적(t= -3.18, p< .01)의 변인에

서 두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율성에서

는 유아 어머니가, 삶의 목적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

가 더 높게 나타났다. 350-53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에는  5개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율성

(t= 3.46, p< .01)과 개인성장(t= 2.90, p< .01)의 변인에

서는 유아 어머니가, 환경통제력(t= -2.86, p< .01), 긍정

적 대인관계(t= -2.30, p< .05), 삶의 목적(t= -3.16, p< 

.01)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다. 

530만원 이상의 수입에서는 4개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자율성(t= 4.22, p< .001)과 개인성장(t= 3.82, 

p< .001)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환경통제력(t= 

-2.11, p< .05)과 삶의 목적(t= -4.07, p< .001)의 변인에

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와 초등어머니의 행복감은 350만원-530만원의 수

입에서 가장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530

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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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by 

income 

Monthly 

income
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M(SD)

Elementary 

mothers

 M(SD)

t

Under 

3.5 

million 

won

Autonomy 3.50(.48) 3.24(.44) 3.13**

Environment mastery 3.33(.61) 3.45(.50) -1.21

Personal growth 3.51(.53) 3.33(.54) 1.82

Positive relationships 3.57(.73) 3.73(.52) -1.39

Purpose of life 3.19(.39) 3.43(.45) -3.18**

Aelf-acceptance 3.40(.71) 3.59(.52) -1.81

Total 3.42(.47) 3.46(.36) -.63

3.5-5.3 

million 

won

Autonomy 3.56(.39) 3.26(.51) 3.46**

Environment mastery 3.27(.67) 3.62(.55) -2.86**

Personal growth 3.49(.49) 3.19(.61) 2.90**

Positive relationships 3.58(.57) 3.83(.57) -2.30*

Purpose of life 3.20(.36) 3.47(.57) -3.16**

Aelf-acceptance 3.38(.52) 3.51(.64) -1.15

Total 3.41(.37) 3.48(.45) .44

Over 

5.3milli

on won

Autonomy 3.65(.42) 3.22(.52) 4.22***

Environment mastery 3.46(.49) 3.69(.48) -2.11*

Personal growth 3.71(.48) 3.29(.51) 3.82***

Positive relationships 3.64(.69) 3.65(.55) -1.08

Purpose of life 3.36(.44) 3.76(.44) -4.07***

Aelf-acceptance 3.62(.56) 3.83(.64) -1.62

Total 3.57(.39) 3.57(.35) .01

 
*
 p < .05 , 

**
 p < .01, 

***
 p < .001

3.2.4 종교에 따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

머니의 행복감 비교

어머니 종교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

니의 행복감을 비교하면 Table 7과 같다. 전체 행복감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긍정적 대인관

계를 제외한 하위변인들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먼저 기독교에서는 자율성(t= 3.06, p< 

.01)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가 더 높았고 환경통제력

(t=-4.04, p< .001), 삶의 목적(t= -4.12, p< .001), 자아수

용(t= -2.30, p< .05)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

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천주교에서는 자율성(t= 2.24, p< 

.05)의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고 불교

에서는 자율성(t= 2.74, p< .05)과 개인성장(t= 5.56, p< 

.001)의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

교에서는 자율성(t= 2.74, p< .05)과 개인성장(t= 2.98, 

p< .01)의 변인에서 유아의 어머니가 더 높았고, 삶의 목

적(t= -3.34, p< .01)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

이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7.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by religion

Religion 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M(SD)

Elementary 

mothers

M(SD)

t

Christianity

Autonomy 3.60(.48) 3.31(.50) 3.06
**

Environment mastery 3.31(.58) 3.74(.49) -4.04
***

Personal growth 3.59(.53) 3.45(.62)   1.26

Positive relationships 3.61(.70) 3.82(.54)  -1.66

Purpose of life 3.27(.45) 3.62(.42) -4.12
***

Aelf-acceptance 3.47(.65) 3.75(.57) -2.30
*

Total 3.48(.45) 3.61(.42) -1.63

Catholic

Autonomy 3.50(.31) 3.18(.54) 2.24
*

Environment mastery 3.38(.47) 3.52(.46) -.93

Personal growth 3.55(.67) 3.23(.62) 1.76

Positive relationships 3.66(.78) 3.68(.44) -.06

Purpose of life 3.27(.31) 3.47(.30) -1.93

Aelf-acceptance 3.33(.56) 3.61(.43) -1.76

Total 3.45(.43) 3.45(.32) -.04

Buddhism

Autonomy 3.67(.38) 3.20(.46) 2.74
*

Environment mastery 3.30(.56) 3.30(.43) -.05

Personal growth 3.80(.38) 2.84(.47) 5.56
***

Positive relationships 3.36(.59) 3.57(.48) -1.01

Purpose of life 3.14(.42) 3.30(.41) -.93

Aelf-acceptance 3.58(.61) 3.48(.67) .39

Total 3.47(.33) 3.28(.29) 1.55

Have 

no

 religion

Autonomy 3.55(.42) 3.23(.44) 4.60
***

Environment mastery 3.38(.67) 3.48(.52) -1.05

Personal growth 3.51(.46) 3.28(.52) 2.98
**

Positive relationships 3.61(.59) 3.74(.57) -1.41

Purpose of life 3.23(.39) 3.50(.57) -3.34
**

Aelf-acceptance 3.47(.55) 3.57(.61) -1.11

Total 3.46(.39) 3.24(.36) -.13

 
*
 p < .05 , 

**
 p < .01, 

***
 p < .001

4. 논의 및 결론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대인관

계를 통한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유아 어머니는 자율성

과 개인성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수입, 종교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

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연구문제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공통적으

로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한 행복감이 가

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신영과 류칠선의 연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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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했듯이 어머니들은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

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행복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

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 어머니들이 자녀양

육 관련 정보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대인관계를 

통한 정신적 조언과 사회적인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한다

는 정계숙과 최은실의 연구[10]를 지지한다. 또한 초등 

어머니들은 자녀가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또래 학부모와

의 친분을 통해 아이끼리 친구 맺어주기, 학부모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여 비슷한 성향의 친구 찾아주기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며 더불어 학업관련 정보도 공유한다는 김

창복과 이신영의 연구[6]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양상은 

유아와 초등 어머니들이 긍정적 대인 관계에 부여하는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이며, 한국인들의 주된 행복경험

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이나 유대감과 같은 관계적 정

서 경험이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제시한 

Gu와 Kim의 연구[20]와 여성들은 대인관계에서의 행복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시한 Ryff와 Keyes의 연구

[21]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또한 유아 어머니는 자율성과 개인성장을 통한 행복

감에 높은 가치를 둔 반면, 삶의 목적은 낮게 인식하였고 

초등 어머니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었지만 자율성은 낮게 인식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유아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사와 자녀

를 돌보는 일로 보내게 되므로 개인 여가활동이나 자기

계발이 행복이라고 인식한다는 Brooks의 연구[9]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어머니는 육아로 인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유를 느끼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기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초등 어머니는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조절

이나 성취와 같은 행복감의 변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다고 보고한 Kim, Park과 Kim의 연구[22]와 자녀의 수

업준비물 챙기기, 숙제 도와주기, 귀가 후 다닐 학원 정

해주기 등 부모역할 증대로 개인의 사생활이 없이 하루 

전반을 자녀를 위해 투자한다고 보고한 윤미란의 연구

[11]에 제시되었듯이 어머니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교육

을 위해 주변의 환경을 통제해야하며 이러한 현실을 받

아들여야하므로 환경통제력과 자아수용이 높게 나타났

다고 본다. 따라서 유아·초등 어머니들이 안정적으로 자

신이 해야 할 일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

가 힘들어도 자신의 일을 참고 견디며 기쁘게 할 수 있

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유아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초등 저학

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특이하게 자아수용에서만 35-40

세 어머니가 40세 이상의 어머니보다 의의 있게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행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내적 속성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는 Waston과 Walker의 연구[23]에 의

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기수용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본다. 또한 행복에 대한 연령의 부

정적 관계로  30대가 가장 높고 40대 이후는 계속 떨어

졌다고 제시한 오노 유미코의 연구[24]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연령이 35-40세에서는 환

경통제력, 삶의 목적, 자아수용이, 40세 이상에서는 삶의 

목적이 유아의 어머니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

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Moon 외 연구[13]에서 

35-40세 어머니들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

고했듯이 이 시기의 어머니들은 현재의 자신을 수용, 조

절하며,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

는 자신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한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동기 자녀를 교육하며 

자기조절이나 성취와 같은 행복감의 변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한 Kim, Park과 Kim의 연

구[22]와도 맥을 같이한다. 한편, 40-50대 어머니들은 종

교와 같이 인생을 좀 더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되돌아보

게 되는 변인을 더 중요시하여 행복하기 위해 더 필요한 

조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고한 정계숙과 최은실[10]

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40세 이상 어머니는 삶

의 분명한 목적에 강조점을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

고 생활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

소년기까지 자녀의 연령뿐 아니라 어머니의 연령별로도 

부모행복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 달라

져야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은 개인성장

과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초등 어머니의 행복감은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자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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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여성의 행복의 핵심은 자녀

와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보고한 Ryu & Rie의 연구[25]

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인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 외[12]의 연구와 유아,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계숙 외[14]

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요인들을 골고루 더 많이 필요

로 하는 등 행복에 대한 높은 가치와 기대감을 갖는다는 

결과들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외적 요소인 학력과 행복감의 관계는 매우 미약하거나

[20]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10]와는 불일치되므로 추후 

학력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가정 수입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

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은 하위

변인 중 개인성장, 삶의 목적 변인에서만 소득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개인성장의 변

인에서 53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50-530만원의 순

으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고,  530만원 이상과 350-530

만원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

과는 유아 어머니의 행복 중 개인성장은 수입이 높음에 

따라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수입의 액수와 같은 객관적 

요소 자체보다는 53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50-530

만원의 순으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음을 볼 때 수입에 

대한 만족도 즉, 주관적 판단이 행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고한 오노 유미코[24]의 한국과 일본의 주관

적 행복감 비교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평균보다 가구소득

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

복감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은 모든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초등 저학년 어

머니의 행복감은 기독교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노 유미코[24]가 지적하듯이 

한국은 종교의 유무와 행복감이 관련이 있으며, 기독교

인은 무종교, 불교보다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

된다. 또한 기독교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라는 교

리를 강조하므로 감사가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오윤선의 연구[26]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Kim 외[12]은 종교변인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부분의 행복감 변인들에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하며 종교와 연령 간에 상관

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유아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행복감의 

변인 중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어머니는 자율성과 개인성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삶의 목적은 낮게 인식하는 

반면,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율성은 낮게 인식하

였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 및 교육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주는 영향력과 유·초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연령, 학력, 소득, 종교와 같은 객관적 변인은 

유아와 초등 어머니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그 상황을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서 행복감

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이 연령, 학력, 소득, 종교 등에 제한되

지 않고 어머니 스스로가 행복의 의미를 느끼고 하고 싶

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

기적인 부모교육과 정책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비교, 분석

한 국내 처음의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의 행복감 

차이를 연령, 학력, 소득, 종교와 같은 객관적 지표로만 

분석한 기초연구이므로 본 연구에 기초하여 자녀양육가

치관 및 목표, 어머니 역할의 긍정적 인식과 만족감 등의 

개인 · 심리내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는 연구와 부부, 

교사, 자녀,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

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대

상자체가 특정지역의 집단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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